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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에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하니
도심보다 최대 40% 낮아”
2017년 12월 12일 (화) l  소민희 기자 l  news114 @newsrun.co.kr

[뉴스런=소민희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이 북한산국립공원

내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같은 기간 인근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에 비해

최대 40%까지 낮게 측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올해 7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에어로졸 연구실(이태형 교수)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구기지구 2곳에서 5분 간격으로 미

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이 지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8.5㎍/㎥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북구 길음동, 은평구 불광동, 종로구 종로5가 등 대기오염 측정소 4곳에

서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 농도 22.4㎍/㎥에 비해 17%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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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월 23일 서울 종로구 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는 53㎍/㎥이었으나 이날

북한산 구기지구 한 곳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40% 낮은 32㎍/㎥으로 측정됐다. 
 

연구진은 이번 측정 결과가 북한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인근 도심지역보다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북한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측정된 이유에 대해 해당 지역은 국립

공원으로 벌목이 금지되어 오래된 수목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주변 오염원이 적어 낮게 측정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4계절 동안 북한산국립공원 내

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점차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향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립공원을 찾

는 탐방객들이 산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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